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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 등 소비자 가격 인상 … 관세 인상 여파

미국, 7월 자동차 판매 감소

“미국 소비자들이 통상전쟁의 충격을 느끼기 시작했

다.” 

오토바이를 시작으로 탄산음료, 맥주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가격 인상이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지난 30일‘한국경제’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

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알루미늄·플라

스틱 가격과 물류비가 상승을 이유로 북미 지역 판매

가를 인상했다. 사무엘아담스를 만드는 보스턴맥주도 

올 하반기 가격을 2% 인상하기로 했다. 레크리에이션 

차량(RV) 제조업체인 위니바고인더스트리도 비용 절

감과 함께 가격 인상에 나섰다. 이 회사는 최근 몇 년간 

RV 판매량이 급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관

세를 매기면서 올 들어 미국 내 철강과 알루미늄값은 

지난 7월 미국 내 주요 자동차업체들의 자동차 판매

가 1년 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승용차 판

매가 급감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만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2일‘뉴스1’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산업 분석기업 오

토데이터는 전날 판매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제너럴모

터스(GM)를 제외한 상위 17개 업체들의 7월 중 신차 판

매량이 112만3,465대로, 1년 전의 117만1,150대를 밑

돌았다고 전했다. 미국 1위의 자동차업체인 GM은 지

난 4월부터 월별 판매실적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연율 기준 총 판매량도 전월보다 크게 줄었다. 지난 

7월 중 미국의 총 자동차 판매는 계절조정 연율 기준

으로 1,677만대로 집계됐다. 예상치 1,710만대를 하회

했다. 

소비자들은 승용차보다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각각 33%와 11% 상승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6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3.4%로 소비자물가(2.9%)보다 

더 올랐다.

할리 데이비슨, 폴라리스인더스트리 등 오토바이업

계는 원가 상승 탓에 공장 해외 이전까지 추진하고 있

다. 다만 일부는 강한 미국 경제가 높은 가격을 지탱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은 지난 

2분기에 전 분기 대비 4.1%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율을 달성했다. 난방공조기 제조업체인 레녹스인터내

셔널의 토드 블루던 CEO는“모든 동종 업체가 비슷하

게 가격을 올리고 있다”며“아직 부작용을 보지 못했

다”고 말했다.

WSJ는 관세가 계속 확대된다면 미 경제의 높은 성장

률도 가격 인상 부작용을 완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SUV)를 더 선호했다. 픽업 트럭의 인기도 높았다.

상반기 전체로는 자동차 판매가 1년 전보다 증가했

다. 세금 감면 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을 분석된다. 하지

만 하반기에는 금리인상과 중고차 매물 증가로 인해 감

소가 예상된다. 

업체별 순위는 20만8,770대를 판매한 토요타자동차

가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1년 전보다는 6.0% 줄었다. 

2위는 포드자동차(19만4,026대), 3위는 피아트크라

이슬러(17만970대), 4위는 혼다자동차(13만8,602대), 5

위는 닛산자동(10만8,792대)가 차지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5만1752대를 판매하며 8위에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감소했다. 6월의 6위

에서 2단계 추락했다. 반면에 기아자동차는 8위에서 7

위로 1계단 올랐다. 하지만 7월 판매대수는 5만3,112대

로 전년동월비 5.8% 줄었다.

미국 2위 슈퍼체인 

‘크로거’ “비자카드 퇴출”
월마트에 이어 2번째로 큰 미국의 소매업체인 슈

퍼마켓 체인‘크로거’(Kroger)가 높은 결제 수수

료 문제를 이유로 14일부터 캘리포니아 중·북부 

지역‘푸즈코’(Foods Co.) 21개 매장과 5개 주유

소을 시작으로 8월 부터‘비자카드’를 받지 않기

로 했다.

1일‘연합뉴스’에 따르면 푸즈코 측은 전날“비

자카드의 이율과 결제 수수료는 어느 신용카드사

보다 높다.”며“비자 신용카드 퇴출로 절감된 비용

은 상품 가격 인하를 통해 고객에게 돌아갈 것”이

라고 밝혔다. 단 직불형 카드인 비자 데빗카드와 

마스터·아메리칸 익스프레스·디스커버 신용카

드 사용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비자카드 대변인은“소비자들의 선

택을 제한하는 조치는 누구도 승자로 만들 수 없

다”며“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로거는 35개 주와 워싱턴DC 등 2천800곳에

서 크로거·마리아노스·딜런스·프라이즈·랄프

스·스미스 마트 등 약 20개의 다양한 브랜드로 매

장을 운영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전역의 사업주들이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결제 수수료는 연 900억 

달러에 달한다. 사업주들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를 낮추기 위해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펼치고, 기

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통적인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왔다.

신용카드 관련 정보분석업체‘컴페어카즈’(Com 

-pareCards) 매트 슐츠 연구원은“크로거의 행보

가 소매업체들의‘비자카드 퇴출’에 기폭제로 작

용할 수 있다.”며“하지만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결

제 비용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자카드를 취

급하지 않는 업체를 찾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